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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촛불청소년’ 인권에 관한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발송

문의: 배경내(  

○ 지난 겨울, 민주주의를 위해 청소년들이 들었던 촛불을 각계각층이 주목

했습니다. 그러나 촛불의 주역,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

진되다 보류되었고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집회 참여”와 “정치적인 단체 

활동”, “정치적 의사 표현”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들은 시민의 당연한 권리

를 비일비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



년에 대한 체벌·학대, 살인적인 입시경쟁, 빈곤과 취약한 법적 지위 등은 

청소년의 존엄과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의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

임을 절감하며, 차기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기본 능력이 청소년 인권에 관

한 인식과 정책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차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대선 후보자들에게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 3월 21일 대선 예비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

력시험지>는 학생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시험지 형식을 취하여 10가지 영

역별 청소년 교육·인권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지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는 28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답변을 수합한 후, 31일에 각 후보들이 보

내온 답변과 답변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질의를 진행하는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는 청소년·학부모·교육·

인권단체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의 정착과 청소년 인권 향상을 위해 

모인 연대체입니다. 2012년 대선 후보자들에게, 2014년 교육감 후보자들에

게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공약을 모아 발표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전국학생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의 인권침해적 학

교 교칙 사례를 수합하는 <불량학칙공모전> 사업을 진행하는 등 학생·청

소년 인권 관련 인식 개선과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 대선 후보자들에게 발송할 <2017년도 대선 수권(受權)능력시험지> 양식

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합니다. 페이스북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페이지를 비롯한 SNS에서도 질의서 발송에 관한 홍보가 진행될 예정입니

다.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에 감사드리며,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끝)


